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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생태통로, 야생동물 이용 늘고 
동물 찻길 사고 줄었다

- 생태통로 설치 후 연평균 이용 개체수 30% 증가, 동물 찻길 사고 18% 감소  
- 1998년 첫 조성 이후 현재 터널형 9곳, 육교형 9곳 등 총 18곳 분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도로 등으로 

단절된 국립공원 생태축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한 생태통로 조성 사업을 

분석한 결과, 야생동물 서식지 연결과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저감에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생태통로는 도로와 개발지 등으로 끊어진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를 다시 

연결해 동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다. 1998년 지리산을 

지나는 도로(지방도 861호)에 터널형 생태통로가 처음 설치된 이후 현재 

터널형 9곳, 육교형 9곳 등 총 18곳의 생태통로가 국립공원 내에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18곳의 생태통로 인근에 유도울타리와 안내표지판 등 연계 

시설도 함께 설치하여 야생동물의 안전한 이동과 서식지 연결성 회복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소속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이들 생태통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생태통로는 설치 초기에서 정착 단계로 갈수록 연평균 이용 개체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약 3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통로 

설치 초기(0~3년) 연간 평균 522개체에서 정착 단계(8년 이후) 이후에는 

675개체로 약 30% 증가한 것이다.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15곳의 생태통로의 경우 연간 동물 찻길 사고가 

설치 전에 비해 평균 약 18% 감소했으며, 야생동물의 생태통로 이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3년 오대산 월정사 진입로에 설치된 터널형 생태통로는 설치 

전에 비해 87.3%의 동물 찻길 사고 감소율을 보여 1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생태통로가 단절된 서식지를 연결해 야생동물의 이동을 

돕고, 동물 찻길 사고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유전자 다양성 확보와 생태계 건강성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국립공원공단은 앞으로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동물 찻길 사고 발생 

유형과 야생동물 서식지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해 월악산, 태백산 등 도로로 인해 서식지가 단절된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생태통로와 사고 저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생태통로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끊

어진 야생동물 서식지를 이어주는 국립공원의 생명선”이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서식지 

관리로 야생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건강한 국립공원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관련 사진.

2. 설명 자료.  끝.

담당 부서 국립공원공단 책임자  부   장  진유리 (033-769-9470)

자원보전처 담당자  계   장 최영준 (033-769-9474)

     

http://www.korea.kr


붙임 1  관련 사진

 설명: 생태통로 현황사진(속리산 버리미기재생태통로)

 설명: 생태통로 현황사진(오대산 병내천생태통로)



 설명: 생태통로 이용현황(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 산양)

 설명: 생태통로 이용현황(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삵)



 설명: 생태통로 이용현황(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담비)

 설명: 생태통로 이용현황(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하늘다람쥐)



붙임 2  설명 자료

□ 국립공원 내 생태통로 현황

구
분 공원명 생태통로명 형식 설치

연도 도로명 설치기관 예산
(억원)

합 

계
9개 공원 18개소

육교형 9
터널형 9

- -
국토관리사무소6
지자체3, 환경부5

산림청1, 국립공원3

1 지리산 시암재 터널형 ’98 지방도 861호 기후에너지환경부 7

2 설악산 한계령 육교형 ’03 국도 44호 강릉국토관리사무소 10.5

3 소백산 죽령 터널형 ’03 국도 5호 충주국토관리사무소 10.8

4 오대산 진고개1 육교형 ’04 국도 6호 강릉국토관리사무소 12.5

5 속리산 밤티재 육교형 ’05 지방도 997호 경북 상주시 2.5

6 월악산 지릅재 터널형 ’06 지방도 597호 국립공원공단 1

7 지리산 정령치1 터널형 ’11 지방도 737호 기후에너지환경부 6

8 지리산 정령치2 터널형 ’11 지방도 737호 기후에너지환경부 6

9 덕유산 신풍령 육교형 ’11 국도 37호 남원국토관리사무소 6.4

10 속리산 버리미기재 터널형 ’12 지방도 922호 기후에너지환경부 7

11 오대산 월정사 터널형 ’13 진입도로 기후에너지환경부 6

12 계룡산 민목재 육교형 ’15 시도 1호 충남 공주시 17.2

13 지리산 정령치3 육교형 ’16 지방도 737호 서부지방산림청 42

14 오대산 진고개2 육교형 ’17 국도 6호 강릉국토관리사무소 34

15 속리산 활목재 육교형 ’17 국도 37호 보은국토관리사무소 14.8

16 팔공산 동화문 육교형 ’18 시도 80호 대구광역시 48

17 오대산 병내천 터널형 ’23 국도 6호 국립공원공단 6.2

18 지리산 심원 터널형 ’24 군도 12호 국립공원공단 7.2



□ 생태통로 반경 1km 지역 연도별 로드킬 발생 추세

[ 생태통로 설치 후 로드킬 발생 건수 ] 

ㅇ 생태통로 설치 이후 인근 1km 구간의 로드킬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ㅇ 국립공원 내 15개 생태통로를 대상으로 설치 후 경과연수에 따른 로드킬 

발생 변화를 분석한 결과, 매년 약 3.9%씩 추가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설치 후 5년이 지나면 18.2%, 10년이 지나면 33.0%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

[ 설치 전후 비교 시 생태통로별 로드킬 감소율 ]



ㅇ 설치 전후 비교 결과, 생태통로 반경 1km 내 로드킬이 평균 68.3% 감소

   ※ 설치 전 로드킬 데이터 2년, 설치 후 로드킬 데이터 4년이 확보된 4개 생태통로

(오대산 월정사, 진고개2, 지리산 정령치1, 계룡산 민목재)를 대상으로 통계 분석을 진행

   ※ 단순 발생 건수 비교가 아닌, 통로별 조사 기간과 발생 수준 차이를 보정한 통계 모형

(GLMM)을 적용하여 생태통로 설치의 순수 효과를 산출

□ 생태통로 설치 이용

[ 야생동물의 생태통로 이용 형태 안정화 ]

ㅇ 설치 초기(0~3년) 연간 평균 522개체에서 정착 단계(8년 이후) 675개체로

약 30% 증가

ㅇ 육교형 및 터널형 생태통로 모두 연간 이용 개체수의 상승

ㅇ 생태통로 설치 후, 약 5.2년를 기점으로 야생동물의 이용 형태 안정화

(분기 평균 이용량 증가, 무이용 이용분기 감소 등)


